
UAE, 한국에 원유 우선공급
김황식 국무총리, 아부다비 왕세자와 면담 … 원유 확보방안 마련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1월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 있는

왕세자 집무실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아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면담을 통해 원유 공급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걸프지역의 정세 불안을 언급하면서 “원유 공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랍

에미리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모하메드 왕세자가 “한국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대답은 항상

<YES>이며 한국이 원하는 것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실현을 위한 진전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모하메드 왕세자는 “필요하다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필요할 때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로부터 적극적인 답변을 확보해 원유 확보에 대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김황식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

해서도 “한국기업이 중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총리는 면담 후 두바이로 이동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와 면담하고 UAE와

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ㆍ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월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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